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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농가에게 추석 전 재해보험금 지급 완료 추진

-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8월 29일부터 지급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 중 시설

작물 피해는 지역별로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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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금수요가 많은 농가가 호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이에 따라 시설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평가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 사고접수 5일 이내에 피해 농지에 대한 초동 조사를 

완료하였으며(8.9일~20일), 8월 25일 현재 사고접수 건 중 56%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완료하였다. 나머지 사고접수 건에 대하여는 8월 31일까지 손해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액이 확정된 농가에는 8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8월 29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기타 논·밭작물, 과수 품목에 대하여는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종 산정하여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추석 전까지 보험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여 지난 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컸던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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